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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영숙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gender identity on self-efficacy of nursing college female students

Young Suk Kang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의 간호학과 여학생으로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였고, 최종 270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은 3.21±0.38점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경제상태(F=5.13, p=.006), 부와의 관계(F=4.74, 
p=.001), 성적(F=5.22, p=.006), 성만족(F=4.00,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
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개방적 의사소통(r=.30, p<.001), 긍정적 정서표현(r=.37, 
p<.001), 성정체성(r=.26,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 폐쇄적 의사소통(r=-22, p<.001), 부정적 정서표현(r=-.26, p<.001)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과 성정
체성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8.2%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gender identity on self-efficacy of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70 
female nursing students in B city, from May 23, 2016 to May 27 and then analyzed b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The degree of self-efficacy among female nursing students
was 3.21±0.3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with respect to academic status(F=5.13, p=.006), 
relationship with father(F=4.74, p=.001), academic grade(F=5.22, p=.006), and gender satisfaction (F=4.00, p=.004).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open communication(r=.30, p<.001), self-efficacy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r=.37, p<.001),and self-efficacy and gender identity(r=.26, p<.001),while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close communication(r=-22, p<.001), and self-efficacy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r=-.26, p<.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18.2% variance in female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in response to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gender identity.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factors affecting and increasing 
self-efficacy of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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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행

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행동의 기준이 결정된다[1]. 어떤 인간이 행동을 결정짓
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주로 자기효능감이 언급되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먼저 자기효능
감을 경험, 형성, 발달시키게 되고[2], 부모를 통해 형성
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3]. 
대학생 시기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환경과 적응이 반복

되는 상황에서 각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성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4]. 
자기효능감 향상 관련 요인들은 대부분 의사소통과정

에서 이루어진다[3,5-7].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친근하
고 수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8]. 청
소년의 삶에 있어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의 영향이 매

우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연
구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9]. 성역할의 변화와 자녀양육
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들이 양

육에 많이 참여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10]. 이는 여성
의 사회진출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아

버지의 질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대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
버지와 관련된 변인에 주목하여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

을 부각시키고 대학생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증진을 위

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기이다[7]. 선행연구에서 Yoon, 
Oh[11]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기능적일수록 자녀
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특히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Kim, Hong, Yoon[12]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모와
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

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13]
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남녀집단 모두에서 부와
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자아분

화에 영향을 미쳤고, 고등학생, 대학생 남녀집단 모두에

서 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불안과 우울에 가장 큰 예

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및 부의 정서표현이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사람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 즉, 몸짓, 얼

굴표정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정서표
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모델링을 통해 학습되고, 가
정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의 정서
표현은 자녀가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학습하고 

적절한 표현양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정

서표현 특성과 그 내적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14]. 
선행연구에서 부-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부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는 경험을 한 자녀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인 결과와[15], 부의 정서표현성
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부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가 있었으나[16] 부의 정서표현성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관
계가 준비되어 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의 정서표현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근본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와 자녀의 상

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바람직한 

성의식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규

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7].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개
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

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관 및 태도에서도 건전한 방향

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17]. 특히 부와
의 의사소통은 딸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잠재적으로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성에 대
한 정보를 더 많이 얻더라도 아버지는 일반적인 도덕 및 

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18], 남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이성적 관계에 
대한 남성의 관점을 알려줄 수 있다[19]. 청소년기에 표
출되는 성과 관련된 가치관, 행동, 정체감 등은 가족체계
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족은 청소년이 남성 혹
은 여성으로서의 성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그에 적절한 
청소년의 의식,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성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의 한 부분으로 그

들의 자아정체감 중에 성정체감의 근간이 된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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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는 성정체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의 의사소통과 성정체감과의 관계, 성정체감이 자아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6,17,21-23] 부와의 의사소통
이나 정서표현과 자기효능감이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에 남학생과는 다르게 

지각하는 여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이 자기효능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은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여대생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정신

적, 심리적 간호 및 영적 간호를 책임지고 있고 그 대상
도 개인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로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

에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소
비자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고 있어 간호여대생은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24].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이 지각한 부와의 의사

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
악하고,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여대생의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목적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여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

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

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

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넷째,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
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
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한 4년제 학제로 운영되는 3개 대
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 1, 2학년 간호여대생에게 연구 
보조 요원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동의한 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문
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설문지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강의실에서 실
시되었으며, 설문을 하는 동안 연구 보조 요원은 강의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시간은 평균 20～25
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에게는 설
문지를 회수하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으로 대상자수는 245명이
었다.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부를 배부하여 
278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70
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가족 내에서 부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

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

호 반응적인 과정[25]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도구는 
Barns와 Olson[26]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Min, Lee, Lee[22]의 척
도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총 40개 문항으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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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각한 부와 자녀 간, 모와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20개 문항과 폐쇄적 의사소통 20개문항의 2개의 하위척
도로 이루어져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상호 
간의 감정표현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
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폐쇄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을 회피하거나 선택적인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의

사소통에 대한 두려움 및 경계심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 의사소
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개방적이며 폐쇄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폐쇄적, 부정적임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의 의사소통 20개 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Min, Lee, Lee[22]의 연구에서 지각된 부와
의 의사소통 Cronbach’s α=.93이고, 본 연구에서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Cronbach’s α=.87, 폐
쇄적 의사소통은 Cronbach’s α=.71로 나타났다. 

2.3.2 부의 정서표현

부의 정서표현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경험하는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언어적이고, 
언어적인 표현을 지속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다

[27]. 본 도구는 Harberstad et al[27]가 제작한 가정에서
의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Song, Ohm[16]이 대학생의 수준에 맞
추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표현 경향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형

태의 도구이며, 전체 40문항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을 측
정하는 23문항과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고,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
적 정서표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긍정적 영역은 0～115점, 부정
적 영역은 0～85점까지이다. Song, Ohm[16]의 연구에
서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 Cronbach’s α=.91, 부정적 
영역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 Cronbach’s α=.91, 부정적 영역 
Cronbach’s α=.90 이었다.

2.3.3 성정체성

성정체성은 사회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화된 기

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개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성 혹은 여성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하는가를 말

한다[28]. 본 연구에서는 Hong, Kim, Han[29]이 개발한 
5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
이 속한 남녀 성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얻는 가치감, 
호감, 자긍심, 소속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성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ong, Kim, 
Han[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0 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80이었다.

2.3.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

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신념을 의미한다[30]. 본 연구에서는 Kim, Cha[1]이 
제작한 것을 Kim[30]이 일부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
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총 24문항,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
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
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
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선택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0세 미만이 162명(60.0%)
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집이 185명(68.5%)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7호, 2017

3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M±SD
t/F(p)

Scheffe’s

Age
<20 3.21± 0.38 1.698

(.168)
20-22 3.21± 0.39
23-25 3.07± 0.35

Residental 
type

Home 3.21± 0.39 .312
(.817)

A boarding house 3.23± 0.37
Others 3.11± 0.54

Economic 
status

Higha 3.57± 0.35 5.134
(.006)
a>b, c

Middleb 3.21± 0.37
Lowc 3.14± 0.44

Table 3. Differenc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0)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중’이 224명(83.0%)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한 달 용돈은 ‘30-39만원’이 85명
(31.5%)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217명
(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와의 관계는 ‘친밀
하다’가 101명(37.4%), 모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
가 147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성적은 ‘중’이 
140명(74.1%)으로 가장 많았고, 성만족도는 ‘매우 만족’ 
103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0 162 60.0
20-22  87 32.2
23-25  21  7.8

Residental 
type

Home 185 68.5
A boarding house  72 26.7
Others  13  4.8

Economic 
status

High  10   3.7 
Middle 224 83.0
Low  36 13.3

Pocket 
money
(10,000/
month)

<10  32 11.9
10-19  38 14.1
20-29  80 29.6
30-39  85 31.5
≥40  35 13.0

Forms of
 family

Extended  25  9.3
Nuclear 217 80.4
Single parent  28 10.4

Relation of father

Very intimate  60 22.2
Intimate 101 37.4
Moderate  68 25.2
Not intimate  29 10.7
Very not intimate  12  4.4

Relation of 
mother

Very intimate 147 54.4
Intimate  89 33.0
Moderate  29 10.7
Not intimate   3  1.1
Very not intimate   2  0.7

Academic 
grade

High  22 11.6
Middle 140 74.1
Low  27 14.3

Satisfaction of 
gender

Very good 103 38.1
Good  97 35.9
Moderate  59 21.9
Not good  14  4.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0)

3.2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
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 M±SD Range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34.30±7.54 0-50

Close
communication 26.86±6.33 0-50

Fa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79.77±13.25 0-115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43.29±10.40 0-85

Gender identity 3.74±0.62 1-5
Self-efficacy 3.21±0.38 1-5

Table 2. Degree of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Fa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Gender 
Identity, Self-efficacy                 (N=270)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34.30±7.54점, 폐쇄적 의사소통은 26.86±6.33점, 부의 
정서표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은 79.77±13.25점, 부정
적 정서표현은 43.29±10.40점, 성정체성 3.74±0.62점, 
자기효능감은 3.21±0.39점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

능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경제상태(t=5.134, p=.006), 
부와의 관계(F=4.735, p=.001), 성적(F=5.222, p=.006), 
성만족(F=5.35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후검정에서 
경제상태가 ‘상’이 ‘중’ 이하 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부와의 관계에서 ‘매우 친밀하다’, ‘친밀하다’가 ‘친밀하
지 않다’ 보다 높았다. 성적에서는 ‘중’이상이 ‘하’ 보다 
높았고, 성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 ‘보통’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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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M±SD
t/F(p)

Scheffe’s

Pocket money
(10,000/month)

<10 3.34±0.48

1.796
(.130)

10-19 3.15± 0.32
20-29 3.19± 0.36
30-39 3.18± 0.38
≥40 3.30± 0.40

Forms of family
Extended 3.19± 0.34 .461

(.631)
Nuclear 3.22± 0.37
Single parent 3.15± 0.54

Relation of father

Very intimatea 3.28± 0.40

4.735
(.001)
a, b>d

Intimateb 3.28± 0.35
Moderatec 3.19± 0.33
Not intimated 3.03± 0.38
Very not
intimatee 2.92± 0.44

Relation of mother

Very intimate 3.25± 0.40

1.994
(.096)

Intimate 3.16± 0.39
Moderate 3.14± 0.25
Not intimate 3.51± 0.35
Very not
intimate

3.54± 0.18

Academic 
grade

Higha 3.25± 0.37 5.222
(.006)
a, b>c

Middleb 3.24± 0.39
Lowc 3.04± 0.34

Satisfaction of 
gender

Very gooda 3.30± 0.41 5.351
(.001)
a>c

Goodb 3.21± 0.37
Moderatec 3.06± 0.34
Not goodd 3.23± 0.29

Variable Open communication
r(p)

Close communication
r(p)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r(p)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r(p)

Gender 
identity

Close communication -.45
(<.001)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60
(<.001)

-.33
(<.001)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26
(<.001)

.53
(<.001)

-.28
(<.001)

Gender identity .20
(.001)

-.16
(.007)

.22
(<.001)

-.11
(.082)

Self-efficacy .30
(<.001)

-.22
(<.001)

.37
(<.001)

-26
(<.001)

.26
(<.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Fa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Gender Identity,
Self-efficacy                                                                             (N=270)

3.4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 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
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개방적 
의사소통(r=.30, p<.001), 긍정적 정서표현(r=.37, p<.001), 
성정체성(r=.26,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폐쇄적 의사소통(r=-.22, p<.001), 부정적 의사소통
(r=-.26, p<.001)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긍정적 정서표현(r=.60, p<.001), 성정체감
(r=.20,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폐쇄적 의
사소통(r=-45, p<.001), 부정적 정서표현(r=-.26, p<.001)
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폐쇄적 의사소통은 부정
적 정서표현(r=.53,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적 정서표현(r=-33, p<.001), 성정체성(r=-.16, 
p=.007)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 정서표현
은 성정체성(r=.22, p<.0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고, 부정적 정서표현(r=-.28,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5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
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
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지각된 부와

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을 설명변수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615-.940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6-1.76으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2.956,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82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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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339 .244 9.583 <.001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007 .002 .240 3.419 .001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006 .002 -.155 -2.360 .019

Gender identity .109 .035 .175 3.079 .002

Open communication .004 .004 .084 1.147 .252

Close communication .000 .004 .007 .102 .919

Adj R²=.182, F=12.956(p<.001)

Table 5. Influence effects of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Fa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Gender Identity 
on  Self-efficacy                                                                             (N=270)

명력은 18.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정서표현(t=3.419, p=.001), 
부정적 정서표현(t=-2.360, p=.019), 성정체성(t=3.079, 
p=.002)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

고,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과 성정체성
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
가 있는 변수와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과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34.30±7.54점, 폐쇄적 의사소통은 26.86±6.33점, 부의 
정서표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은 79.77±13.25점, 부정
적 정서표현은 43.29±10.40점으로 나타나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의 경우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긍정적 의사소통 33.59점, 폐쇄적 의사소통 28.05점, 부
의 정서표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 80.10점, 부정적 정서
표현 44.76점으로 나타난 결과[31]와 차이를 보였다. 간
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

가 있어 향후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과 부의 정서표현

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한 비교와 남녀 대학생의 비교는 

연구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정체성 
3.74±0.62점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가 아니라 비교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2
점(7점)으로 나타나 결과[32]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같
은 도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비교에는 한계는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여성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정체감에 대한 반
복연구를 통해 성정체감에 대한 비교와 성정체감 향상을 

통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3.21±0.38점으로 나타나 Choi[31]

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3.17(76.11)점으로 나타
난 결과 보다는 높았고, Kim et al[33]의 연구에서는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6점 척도에 3.65점으로 나타난 결
과와는 유사하였다.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간호여대생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여대생은 다
른 전공학과에 비해 학습과제가 많고 인간의 생명을 다

루는 학문적 가치[5]와 다양한 대상자를 대해야할 간호
사로서 준비가 필요함으로 이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일으키어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34]를 통해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경제상태, 

부와의 관계, 성적, 성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학과성적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

과[35]와 유사하고 가족형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
과[36]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시도
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 인내, 사고패턴, 각성, 궁극적인 행동에 영향
을 미치므로[37]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고 중재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의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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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으나 같은 도구, 같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간
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한 특성을 확인하

고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개방적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 폐

쇄적 의사소통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이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12]와 차이를 보이
고,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아분화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21]와는 유사
하였다. 또한 부의 폐쇄적 의사소통은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

[13]와 유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정서표현과는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부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사회
적 능력은 낮아져 친사회적 행동이 줄어들고 내적, 외적 
행동에 문제를 나타낸다는 결과[16]는 대학생이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을 한 연구는 아니지만 유아시기부터 부정

적 정서표현을 통해 성장한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와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 형성된 사회학습의 결과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2] 부정적으로 학습된 정서표현은 사회적으로 부
정적인 정서표현이 나타나 친화적인 사회적 활동을 제한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효능감은 성정체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는 청소년기에 표출되는 성과 관련된 가치관, 행
동, 정체감 등은 가족체계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족은 청소년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그에 적절한 청소년의 의식,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성정체감은 그들의 
자아정체감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결과[20]가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

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성정체성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Lee, Park, Rah[38]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
용적일수록 자녀는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되고 자기효능

감, 등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부와의 의사소통, 정서표
현, 성정체성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정서
표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기 시절부터 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통해 여학생이 성장함에 따
라 부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와의 의사소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Kim, Hong, Yoon[12]의 연구에서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를 나타내

지 않은 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자녀간 의사소통
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31] 
등은 일관되지 않아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여대생의 부와의 의사소
통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반복연구와 

부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에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고 같은 변수를 통한 연구결과가 부족

하여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이 필요하

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하
여 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결과에 따라 자기효능감 향

상을 위한 부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고[21], 부모
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시킬 수 있다는 것[17]을 감안하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합리적 신념의 향상을 가져온 
인지정서행동 집단프로그램[39]과 같이 부와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3개 대학교의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여대생
의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부와의 의사소

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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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
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의 긍정적 정서표

현, 부정적 정서표현과 성정체성을 확인하였고, 간호여
대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를 바탕으로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와의 의사

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가
족 내의 부와의 의사소통, 정서표현, 성정체성을 긍정적
으로 향상시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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